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닛산의 대형 SUV이자 패밀리 SUV인 패스파인더를 시승하며 여행지를 찾아서 서울

근교가 아닌 한반도의 남쪽을 향했다.

그 동안 다녀보지 않았던 창원에는 어떤 매력이 있을지 궁금했고, 또 패스파인더가

창원 여행 속에서 어떤 주행 성능과 매력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다. 저도

와 창동예술촌 그리고 람사르 문화관을 목적지로 하고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했다.

02

또 다른 일정, 창동예술촌

창원의 도심을 다니던 중 흥미로운 지명을 보았다. 바로 '창동예술촌'이 그 주인공이

었다.

이름을 보는 순간 창동예술촌이 어떤 곳일지,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의문이 들

었다. 이에 내비게이션을 곧바로 가동하고 창동예술촌을 찾아 달려갔다. 창동예술촌

은 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으로 마산 아구찜거리 인근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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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동예술촌은 옛마산 원도심권 (창동/오동동권역)의 잃어버린 상권기능을 재생시키

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50~60년대 문화·예술의 중심지였던 마산의 추억과 향수

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.

현재 거리의 구성은 문신예술골목 / 마산예술흔적골목 / 에꼴드창동골목 등 총 세가

지 테마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. 특히50여개의 입주 시설이 운영되고 있

으며, 12개의 시설에서 체험 공방등이 마련되어 방문객을 맞이한다.

04

예쁜 그림과 장식이 가득한 거리

창동예술촌을 거닐기 시작하니 곧바로 다른 시장 골목과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다.

색의 활용은 물론이고 다양한 캐릭터나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있

었다. 게다가 거리에 위치한 간판 마저도 다른 곳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방문객을

환영하는 모습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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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금 걷다보니 창동예술촌의 지도를 보며 삼삼오오 다니는 방분객들의 모습을 볼 수

있었다.

그 중에는 내국인 외에도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그룹도 있었고 어린 친구들부터 장

년, 노년층의 사람들까지 다양한 모습과 방식으로 창동예술촌을 즐기는 모습이었다.

그 덕분일까? 시장 골목이라는 장소에 상인들의 활력과 다른 또 다른 활력이 맴도는

것 같았다.

06

패스파인더를 두고 얼마나 다녔을까?

창동예술촌의 지도를 보면서 이곳저곳 다니는데 길을 잃은 것 같았다.

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조금 더 걷기로 했다. 아직 예술촌 구역이 개발되

고 또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 그런지 골목 하나 하나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이

었고, 또 골목 하나 지나면 그냥 평범한 평범한 시장 골목과 점포들이 줄지어 있는

모습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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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찍어둔 지도를 따라 벽화나 독특한 구성을 갖춘 외벽 등을 찾으며 시간을 보내

며 창동예술촌이 조금씩 놀아들었다. 추후 예술촌이 온전히 구현이 된다면 분명 창

원의 이색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특히 전주의 청년몰, TV 프로그램

을 통해 다시 생기를 찾은 신흥시장 등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았다.

08

창동예술촌을 둘러본 후 자연스럽게 시장의 어귀로 나와 걷게 되었다.

제법 큰 규모의 상권가가 구성되었던 곳에 자리한 시장인 만큼 시장의 규모는 제법

큰 편이었다.

평일 오후 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 저마다의 목적에 따라

움직이는 모습이었다. 누군가는 찬거리를 사고 누군가는 옷을 사며 분주한 시간을

보내고 있었다. 그리고 창동예술촌을 찾는 이들에게도 이 시장이 있다는 것이 허기

를 달래는 데에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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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산, 진해 그리고 창원의 통합 이슈 이후로는 그 존재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창

원을 둘러보는 일은 생각보다 즐겁고 흥미로웠다.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렇게 창원의

매력적인 장소를 찾아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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